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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중형선박 RG 보증규모 2천억원은 수요조사를

기반으로 한 것임

(이데일리 4.24일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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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금번「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」에서 발표한 중형선박

RG 보증규모 2천억원은 지난해 11월「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」

발표 이후 RG 보증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무역보험공사의 조선사에

대한 현장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.

ㅇ 4월 24일 이데일리 < “RG 발급기준 낮추는게 더 효과...지원금

2천억원 택도 없어” 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

□ RG 보증규모 2천억원은 중형조선소가 수주받는 선박의 선가를 고려

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소형조선소만 지원할 수 있는

수준이며,

ㅇ RG발급 최저점을 기록한 2016년에도 중형조선사의 RG 발급액은

6,000억원, 중소형조선사는 823억원이므로 약 5조원 규모의 RG

발급이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

ㅇ 아울러, RG 발급 기준 자체를 완화하여 적자 수주만 아니라면

이윤이 거의 없더라도 RG를 발급해 줄 필요가 있음

2. 同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정부는 지난해 11월「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」을 발표하며, 70억원

이상 중형선박*에 대해 1천억원 규모의 RG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

한 바 있음

    * 70억원 미만의 소형선박 RG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旣지원중(1천억원 규모)

ㅇ 동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무역보험공사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

조선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였고,

ㅇ 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길 희망하는 조선사는 대부분 중소형

조선사로서 현장의 RG 수요가 약 2천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

    * 중형조선사(대한조선, 대선조선, STX조선 등)는 주채권은행 등을 통해 RG 발급중

□ 정부는 이에 따라「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」을 발표하며,

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 대한 RG 보증을 당초 1천억원 규모에서

2천억원으로 확대함

ㅇ RG는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발급하는 것으로,

무보는 금융기관의 RG를 보증하여 위험도를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함

- 금번 무보의 RG 보증 프로그램으로 금융기관의 RG 발급에 따른

위험도가 분산되어, 보다 적극적인 RG 발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

판단됨

ㅇ 정부는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

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등을 통해 독려할 계획임

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윤성혁 과 장(044-203-4330)

김덕구 사무관(044-203-4331)

수출입과 조익노 과 장(044-203-4040)

백종승 사무관(044-203-4049)


